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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 세계적 현상인 코로나 감염을 특정 기업의 책임으로 몰 수는 없습니다. 지난 2년간 국내 인구의 약 1/3에 해당하는
1,830만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, JTBC와 대책위는 수십 명의 근로자가 양성 반응을 보인 2년 전 사
건과 관련해 사실을 왜곡하고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.
쿠팡풀필먼트서비스(이하 ‘쿠팡’)는 대유행 초기부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방
역당국이 지정한 모든 지침을 충족하였으며, 오히려 방역당국의 지침보다 강화된 코로나19 예방 정책을 선제적으로
시행하는 등 적극적인 방역 관리를 실천하였습니다.
당시 부천 신선물류센터 역시 코로나 발생 직후 방역당국에 방역팀 파견을 요청하는 등 방역당국과의 긴밀한 협의 하
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. 대책위는 악의적인 공격의 일환으로 쿠팡과 방역당국 사이의 소통 내용을 확인하
지 않은 채 사실관계를 추정하여 왜곡하고 있으나, 이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. 향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를 적극 소
명할 예정입니다.

쿠팡 부천 신선물류센터와 관련해 사실을 말씀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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